
- 1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2-11-사무-07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종보 변호사)

제    목 :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전송일자 : 2012. 11. 14. (수)

전송매수 : 2 

[논평]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며, 

부실수사에 대해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 

  내곡동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달랐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특검은 청

와대 경호처가 이시형씨를 대신하여 매입대금을 부담한 것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자들을 기소하였

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서 무혐의처분 하였으나, 

특검은 이시형씨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특검은 이 대통

령이 매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배임의 정황을 발견했지만 헌법 제84조

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내곡동 특검은 일정한 성과를 내었지만 동시에 대통령 일가에 대해 본격

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 청와대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

지 못한 점이 아쉽다. 권력에 굴종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은 부

실수사와 짜맞추기 결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권력의 방해에 가로

막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시적 특검의 모습을 보면서 고위 공직자

와 그 친인척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상시적 수사기구가 더욱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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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에 대한 

의혹은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수

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장 주 영 


